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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인의대변지「월간낙농육우」가창간25주

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

다. 낙농인의 길잡이로 역할을 다해 왔듯이 앞으로

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낙농인의 대변지로 거듭

나기를기원합니다.

현재 낙농육우가 처해진 입장을 보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BSE 발병국인 미국에서 6

월말경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는 것은 낙농가의

현실과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굴욕적인 협상이

아닐수없습니다. 우리낙농인들은이참담한현실

을묵과할수는없습니다. 또한공산품을수출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를

더욱더아프게하고있습니다.

현재모든유업체가대혼란을초래하고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에서 시작한 불공정한 우유 끼워 팔기

는 영세 유업체의 도산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국민들도실제낙농가들이제값을받고팔지못하

는 우유를 마진이 많은 상품처럼 생각을 하고 끼워

팔아도유업체에선손해를보지않는것처럼생각하

고 있습니다. 이는 우유의 가치를 하락시킬 뿐만 아

니라 낙농인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현실들

이 우리 낙농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려운현실을헤처나가기위해서는우리낙농인

들의단합된모습이절실히필요할때입니다.

축산업등록제취지는좋습니다만사실열악한우

리나라 축산업을 진퇴 양난케 합니다. 전국 양분총

량제, 악취방지법, 축산폐수, 이 모든 일이 열악한

우리축산의 현실이고, 전국단일 쿼터제 이 또한 문

제가많은것같습니다. 만약정부에서남는30만톤

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준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더 우유에 대한 혼란

이올것이분명합니다.

그러나 낙농도 5월 1일부터는 의무낙농자조금을

거출하기시작했습니다. 낙농가들을지키고, 도울수

있는 의무낙농자조금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우유

홍보와 대낙농가 홍보, 우유가 사람들에게 꼭 필요

하다는것을각인시킬수있도록충분한홍보가이

루어지길 바라며, 우리 우유가 수입 분유보다 월등

하게좋다는것을널리알려좀더나은낙농을유지

할수있게될날을기대해봅니다.

사실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낙농인들의 앞날은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낙농인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참여가 최선일 입니

다. 앞으로도 낙농인들을 한힘으로 뭉쳐주고 동반

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원한 대변자로 더욱더

성숙한 낙농육우협회지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낙농을걱정해주심과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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